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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의 이용동기가 복수임을 밝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동기를 결정하는 
선행 변수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의 10차년도 조사
(2013년)부터 12차년도 조사(2015)를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SNS 이용동기를 정보 교류, 친목/인맥 관리, 재미 추구
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결정요인으로 이용자의 직장관련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건강 및 심리상태, 성격 요인 등을 구분
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용동기가 정보 교류일 때, 성별, 건강 상태, 성격 중 외향성과 성실성이 영향
을 주었다. 이용동기가 인맥 관리일 때, 직장 규모, 교육, 건강생태, 주관적 행복, 직무만족도, 신경성, 친화성이 영향을 
주었다. 이용동기가 재미 추구일 때, 외국계 기업 여부, 자녀 유무,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직장
인들의 SNS 이용패턴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하여 관련 연구 및 유관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SNS 이용동기, SNS 사용시간, 청년층 직장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패널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SNS usage time depending on 
SNS motive of the youth workers. Although previous studies revealed that there are many motivations for SNS 
usage, it is not known which factors determine usage time of each SNS motive.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the unbalanced panel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Among three different SNS 
motive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social networking, and fun pursuit, gender, physical health, extra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affected the usage of SNS when the motivation was information exchange. When it was 
personal connection, the size of organization, education, physical health, subjective happiness, job satisfaction, 
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did. When it was fun & interest, foreign company, status of children, subjective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did.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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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우리나라청년층의삶은온라인과오프라인을

구분해서논하기어려울정도로삶에서온라인이차지하

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반복해서조사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정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ocial Network Sites) 이용률은 2013년

31.3%, 2015년 39.9%, 2016년 44.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SNS

이용률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데, 20대의 경우 전체의 75.6%의 인원이 SNS를 이용

한다고응답할만큼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1]. 특히

동일 보고서의 세대별 SNS 이용비율에 따르면, 20대는

SNS에 거의 매일 접속하는 헤비유저의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청년층의온라인활동과관련된연구들이다양하게진행

되어온라인활동에대한기존의이해범위를확장해주

고 있다[2, 3, 4, 5, 6, 7, 8, 9,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SNS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목적 혹은 동기가 여

러가지로구분된다는것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이용

동기별로어떤요인이사용시간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

해알려진바가많지않다. 기존의논의를종합하면 SNS

이용동기는 크게 정보획득 혹은 교류, 친목/인맥관리 등

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재미 추구(또는 오락)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11]. 선행연구들은 SNS 이용

동기의 다양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동기에 따라 SNS 이

용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

을 진행하였지만, 어떤 요소가 이용동기별 사용시간에

영향을미치는지그결정요인을규명하고자했던시도는

드물었다. SNS 이용동기의 결정요인이 밝혀진다면, 특

정 목적을 가진 이용자의 어떤 특성이 SNS 사용시간에

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할수있기때문에관련이론및

실무 분야에 활용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SNS현황에대한대부분의선행연구는주로특

정시점에조사된한차례의설문조사를토대로진행되는

횡단면적(cross-sectional) 분석에 머물러 있어 개인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SNS 이용현황과 같이 연도별 변화량이 크

고 사용량에 대한 개인차가 큰 경우에는, 시기별⋅개인

별 차이를 고려한 종단면적(longitudinal) 분석설계를 기

반으로한체계적인접근이요구된다. 즉, 한개인을대상

으로 한 차례의 설문지가 아닌 여러 차례의 반복조사를

통해이용패턴이어떻게변화하는지혹은개인의변화에

따라 이용패턴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관찰하려는 시도

가 요구된다[12, 13, 14,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토대

로 청년 직장인의 SNS 사용시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동기별 SNS 사용시간

의결정요인을탐색하고자한다. 즉, 일반적인인터넷혹

은 SNS의 사용시간이 아니라, 특정 이용동기에 근거하

여 SNS를 활용할 경우의 사용시간을 대상으로 어떤 요

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특정목적을기반으로 SNS 사용시간에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SNS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

다. 둘째, 종단면적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들이

활용한 횡단면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듯 SNS 이용패턴과같은조사는시기별로개인별

로 다양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반복조사를 통한 종단면

적분석이보다정확하고풍부한결과를도출할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여 배

포하는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활용하여, SNS 이용동

기에 따른 사용시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정의 및 특징
SNS는 개인 간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구조하에서, 연결된개인간또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

로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한다[16]. SNS가 과거 전

통적인매체와구분되는점은 TV, 라디오, 신문 등의전

통적인매체의경우공급자가수요자에게컨텐츠를일방

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의 관계인 반면, SNS 상에서는

공급자와수요자가구분되어있지않은쌍방향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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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형식의 사이트와 달리 SNS는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

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17]. 즉, 특정 기

관혹은단체의목적또는기능을수행하기위해개설된

일반적인 사이트와 달리, SNS는 철저하게 이를 운용하

는각개인의주관적의사에의해활용되기때문에콘텐

츠생산과공유, 접근과활용측면에서폭넓고다양한양

상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하면, SNS는 이용자들로

하여금타인과연결되고, 연결을확인할수있게해줄뿐

아니라, 자신의생각을공유하여표현할수있게해주고,

이용자의 전문성, 취미, 지역, 정치, 종교 등관심사에 따

라 끊임없이 연결과 단절의 이합집산이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갖는다[18, 19]. 이처럼 SNS는 전통적인 매체와

는 다르게 정보 교환과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로 인해 참여자들의 정보교환을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20]. 또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를 SNS 상으로 구현하여 이를 기반으로 타인

의 관계망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스스로의 인적 관계를

확장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21]. 결과적으로 SNS은상

호작용성, 정보제공성, 관계구축성등의특징들이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22, 23].

2.2 SNS 이용동기
이용동기란, 윤승욱(2011: 135)에 의하면 “개인으로하

여금어떤행동또는목표추구를준비하는단계혹은행

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기제”를 의

미한다[24]. 이러한 정의를 SNS 이용에 적용하면 SNS

이용동기란, “SNS 이용자로하여금 SNS 이용관련행동

또는목표추구를준비하는단계, 혹은 SNS 이용을유발

하고이를지속적으로유발하는기제”라정의할수있다.

이용과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에 의하

면,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동기에 의해 그들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필요에 의해 SNS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25]. 즉, SNS와 같은

매체의이용자들은단순히매체로부터영향을받는수동

적인 역할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커뮤니케이션 프

로세스에참여하고특정한목적을매체를통해달성하려

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가정한다.

SNS 이용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SNS 이용자

가 SNS를 활용하는 동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는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 Brocke와그의연구진[26]은

독일의 20대를 대상으로 구조적 인터뷰와 326명의 온라

인 설문참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

과 SNS 이용동기가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사회적 동기(Social-Motives)’와,

관심 주제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흥미적

동기(Interest-Motives)’로 구분될수있음을제시하였다

[26]. 또한, 국내의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온라인설

문을 진행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이

상 네 가지 SNS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김위근

과 최민재[11]에 따르면, SNS 이용동기는 정보 동기, 참

여동기, 교류동기의세가지로구분되는것이확인되었

다. 특히, SNS 이용자가 어떤 동기에 근거하여 SNS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SNS 플랫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SNS 중 트위터

의 이용경험이 있는 2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정보추구동기, 사회적영향동기, 습관적오

락 동기, 인적 네트워크 동기 이상의 네 가지 요인이 존

재함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밝혀내었다[24]. 서울 소재

대학(원)생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SNS 이용동기가 자아적 동기, 상호작용적 동기, 오락적

동기, 정보추구적 동기 이상의 네 가지로 구분됨이 실증

되었다[27]. 이정권과 최영[28]은 SNS의 이용동기를 정

체성 표현(개인의 상태를 자랑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며

스스로를 노출하려는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다른 사람

들과교류하고관계를형성하려는욕구), 정보추구, 재미

(참여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중

요), 오락(수동적으로시간을보내며얻는효용으로서콘

텐츠및장치와의상호작용적기능성이기반한욕구), 이

데올로기 추구(이념과 신념을 공유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화하려는 욕구)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2.3 SNS의 이용동기와 형태적 변화
김위근과 최민재[29]는 SNS의 진화가 이용자들의 이

용동기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이용자들은 각각의 SNS

에대해다른태도를취하게됨을지적하였다. 즉, 이용자

들의 이용동기에 따라 SNS의 이용행태가달라지며, 그

에 따라 SNS의 변화가 발생하고 다시금 이용동기가 달

라질수있다. 예를들어, 지인과의교류[30] 및자기표현

[31]은초기싸이월드의주요이용동기였으나, 2011년 최

영과 박성현의 연구[32]에서는싸이월드의가장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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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기는추억공유임을실증적으로밝혀내었다. 유사하

게도, 트위터의 초기 이용동기는 사회적 동기와 정보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나[33], 최근 연구들은 트위터의

이용동기는즉시성, 커뮤니케이션, 유명인에대한접근성

등으로확장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34]. 모바일인스

턴트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톡 역시 다양한 기능을 추

가하고확장하여한국형 SNS로 시장에성공적으로정착

한 상태이다[35]. 김위근과 최민재[29]는 SNS의 유형을

관계중심 SNS와소통중심의 SNS로구분하고그에따라

게시글 중심 혹은 대화 중심의 메시지 생성이 이뤄지며

시스템이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이라고 분류하였다. 이정

권과최영[28]은 SNS의 유형(개방형 vs. 폐쇄형)에 따라

이용동기에달라짐을보여주었다. 이러한기존연구결과

들은 SNS의 형태와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관계임을보여주고있으나, 다양하게진화하고

있고 SNS 형태들을전부포괄할수없기에본연구에서

는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4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를정보 교류(또는 정보

추구), 친목/인맥 관리(인적 네트워크 또는 교류 동기),

그리고재미추구(오락)의 세 가지로구분하여접근하고

자한다. 정보 교류동기는 SNS를 통해뉴스나정보, 관

련 지식을비교적적은비용으로쉽고빠르게얻기위한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친목/인맥

관리는 대인 관계를 형성 또는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활용하는것을가리키는데, 현실에서의인간관계

를 온라인에 반영하려는 것과 온라인 상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 모두를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재미 추구 동기는 SNS를 이용하여 재미와 쾌락을 얻고

자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세가지 SNS 이용동기의

분류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의결정요

인으로서 SNS 이용자가 갖는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면

직장관련요인, 인구통계적요인, 건강및심리상태, 성

격 요인 등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전술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

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직장인의 SNS 이

용동기에따라 SNS 사용시간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탐

색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층 직장인의 SNS 이용동기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들과 이용동기별 선행 변수들이

주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방법론
3.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한국교육고

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중고등학교 3학년코호트자료를활용하였다. 한국

교육고용패널은교육과고용의연계성, 학교에서노동시

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동일 표본

을매년조사하는조사자료이다. 고등학교 3학년코호트

자료는 최초 조사시점이었던 2004년에 고등학교(일반계

및 전문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10차년도 조

사시점인 2013년에는 평균연령이 28세에 달하는 청년층

에해당된다. 본연구에서는고등학교 3학년코호트의대

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0차년도

조사(2013년)부터가장최근자료인 12차년도조사(2015)

까지 세 시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불균형패널데이터

(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연구질문을다루기위해몇가지

조건으로표본을분류하였다. 첫째, 현재전임(full-time)

으로서 임금을 받고 직장에 소속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이 특정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학생또는미취업상태인경우

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SNS를 활용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표본은 의도적으로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구

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를 사용합니까”라는질문에대해, ‘아니오’라고응답한표

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

들이일부누락된사례를일괄적으로삭제하는리스트와

이즈(listwise deletion)를 적용하여 표본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 결과, 1,036명 청년직장인의 2,001

회 관측치가최종표본으로선정되었으며, 1,036명에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3.2 변수
3.2.1 SNS 이용동기
SNS의 이용동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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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고용패널설문중 “SNS를 사용하는주된목적은무

엇입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 정보교류, (2) 친목/인맥관리, (3) 개인사정리, (4) 재

미, (5) 업무, (6) 개인홍보, (7) 기타 등 일곱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류, 친목/인맥관리, 재미 중 하나를 고른 경우 해당 변

수를 더미코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사 정리, 업

무, 개인홍보, 기타 등의 응답은 각각 54회, 14회, 5회에

불과해전부합치더라도전체응답의 4%미만으로, 상대

적 비중이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정보 교류’가

주된목적이라고응답한경우를 1, 그렇지않은경우를 0

으로코딩하였다. 분석결과, 최종표본인 2,001회중 ‘정보

교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8%(416회), ‘친목/인맥관리’

라고 응답한 비율은 59.1%(1,182회), ‘재미’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0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for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Frequenc
y

Ratio

Gender
Male 535 51.6
Female 501 48.4

Education

less than highschool
graduate

57 5.5

Highschool graduate 230 22.2
college graduate 733 70.8
graduate from grad
school

16 1.5

Marital
Status

married 135 13.0
single 901 87.0

Status of
children

None 984 95.0
Yes 52 5.0

Career
Change

Change jobs in the past
year

150 14.5

None 886 85.5

한편, SNS 이용동기의 연도별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SNS

이용동기에 대한 응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된 변

화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13년에는 ‘친목

/인맥 관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8.5%였으나, 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감소하여 2015년

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8.5%만이 친목/인맥 관리를

SNS 이용동기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보 교류’와 ‘재

미’의 경우매년증가하여, ‘정보교류’는 2013년 14.7%에

서 2015년 27.1%로 12.4% 포인트 증가하였고, ‘재미’는

2013년 16.8%에서 2015년 24.5%로 7.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응답자들의 연령이 증

가하면서 또는 취업 이후 사회적 관계가 안정화되어 가

면서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일상 또는 업무 관

련정보를교류하고재미를추구하려는방향으로성향이

점차 변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2> Annual Trend of SNS Motive
Motive

Information
Exchange

Personal
Connection

Fun &
interest

Total

2013
104
(14.7%)

486
(68.5%)

119
(16.8%)

709
(100.0%)

2014
146
(21.5%)

399
(58.8%)

134
(19.7%)

679
(100.0%)

2015
166
(27.1%)

297
(48.5%)

150
(24.5%)

613
(100.0%)

Total
416
(20.8%)

1,182
(51.1%)

403
(20.1%)

2,001
(100.0%)

3.2.2 SNS 사용시간
SNS 사용시간은응답자가 SNS를활용하는절대시간

을측정하여 이를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SNS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분 단위로 활용하였다.

3.2.3 SNS 결정요인: 직장관련 요인
직장관련 요인은 응답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에관련된요인들로서, 조직형태, 조직규모, 근속기간, 이

직여부, 임금,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등이 반영되었다.

조직형태는 “현재 직장은 어디에 속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를 기준 변수로 ‘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포함)’,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외

국기업’,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기타’ 등의 응답을

각각 더미코딩하여 반영하였다. 조직규모는 소속조직의

규모가 100명 미만의소규모일경우 0, 그보다큰경우를

1로 반영하였다. 근속기간은응답자가현재 직장에근무

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사시점과의 차이를 월

단위로 계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단, 사회초년생이 많아

분포가치우친관계로분석에활용할때는로그치환하여

활용하였다. 이직여부는응답자의연간자료를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경우 0으로코딩하였다. 임금은실제응답자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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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을 토대로 통제되었으며, 임금,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등을포함한월평균금액을백만원단

위로 반영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응답자가 정규직인 경

우를 1, 그렇지않은경우를 0으로코딩하였다. 근로시간

은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한 총 근무시간

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다.

3.2.4 SNS 결정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기혼여부, 자녀유

무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들을 반영한 요인이다.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1, 여성은 0으

로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응답자의최종학력을토대로

교육기간 소요연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기혼여부는

기혼자로서배우자가있는경우 1, 그외의경우(이혼, 사

별, 미혼등)를 0으로코딩하였다. 자녀유무는자녀의 수

에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3.2.5 SNS 결정요인: 건강 및 심리상태
건강및심리상태는응답자의육체적⋅심리적건강상

태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육체적 건강수준, 주관

적 행복수준, 직무만족도 이상 세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

다[36]. 먼저육체적건강정도는현재응답자의건강상태

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매우 허약하다’를

1점, ‘매우건강하다’를 5점으로측정하여통제하였다. 주

관적행복수준은 Fordyce(1978)가제시한측정방법을토

대로 ‘귀하는얼마나행복합니까(“In general, how happy

or unhappy do you usually feel?”)’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를 0점부터 ‘매우 행복하

다’를 10점으로응답하는 11점척도(11 response choices

that are each graphically anchored with a series of

mood adjectives)를 활용하였다[37]. 마지막으로 직무만

족도는응답자의현재직장에대한아홉가지문항(업무,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및인간관계, 임금, 발전가

능성, 복리후생, 안정성, 전반적인 만족도)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을 평균하여 종합적인 직무만족도를 도출하였

으며, 아홉 가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885인 것으로 나타났다[38].

3.2.6 SNS 결정요인: 성격
성격요인은 응답자의 성격을 선행연구인 다섯 가지

성격차원(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구분하여반영되었다[39]. 각각의성격은여섯가지문항

으로측정되었다. 외향성은모임분위기주도, 여러사람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음,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

함, 대화를먼저시작하는편, 시선이집중되는것을꺼리

지 않음, 말을 많이 하는 편임 이상 여섯 가지로 측정되

었다(신뢰도 0.839). 신경성은걱정을많이하는편임, 화

를잘내는편임, 쉽게짜증냄, 자주우울해짐, 마음이자

주심란해짐, 기분변화가심한편임의여섯가지로측정

되었으며(신뢰도 0.852), 친화성은다른사람에게관심이

많음, 따뜻하고부드러운마음을갖고있음, 사람들을편

안하게해줌, 다른사람을위해시간을잘할애하는편임,

다른사람의감정을내것처럼여김이상여섯가지로측

정되었다(신뢰도 0.791). 성실성은어질러지면즉각청소

함, 계획한것을그대로실행함, 일에대해가혹할정도로

열심히함, 세밀한부분에주의를기울임, 항상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음,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함의 여섯 가

지로 측정되었으며(신뢰도 0.780),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상식이나어휘를많이아는편임, 상상력이풍부함, 훌륭

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음,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

음, 어려운단어를많이사용함, 이해가빠른편임의여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신뢰도 0.748).

4. 분석결과
4.1 분석방법
본 연구는실증분석을위해 각 SNS 이용동기별로 표

본을 구분하여 사용시간을 결과변수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연구에서와같이반복측정된패널

데이터의경우일반적인최소자승법(OLS)의 회귀분석으

로는효율적인추정량을구할수없으므로패널데이터의

특성이반영된일반화최소제곱추정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화 최소제

곱 추정법의 분석을 진행할 경우 오차항을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확률효

과모형(random effect)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판별해주는 하우스만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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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man test) 결과, 확률효과모형이보다적절함이확

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확

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2 분석결과 및 해석
SNS 이용동기별 SNS 사용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각

동기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SNS 사용시간을 결과변수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먼저, 직장관련 요인들(조직형태, 조직규모, 근속기간,

이직여부, 임금, 정규직여부, 근로시간)은 정보교류를하

려는 직장인들의 SNS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p > .10) 그러나친목및인맥관리를위

해 SNS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 근무

하는경우 SNS 사용시간을늘어나는행태를보였다(b =

-9.81, p < .10). 또한 재미추구를위해 SNS를사용하는

직장인들은외국기업소속일수록(b=71.59, p < .10), 그리

고 임금이 높을수록 SNS의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b =

.10, p < .10).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10% 유의 수준에서

지지되었으나, 근무환경이 SNS 사용 목적 및 시간에 영

향을 줄 수있음을 일정부분 시사하고 있다. 즉, 작은 기

업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친목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생겨나고 이를 위해

SNS 사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수있다. 또한수평적기업문화를가진외국계기업에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SNS Use Time
Information Exchange Personal Connection Fun & Interest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Constant 82.44 (53.03) 94.47* (42.15) 88.57* (50.14)
Job-related Factors
Type of Organization
Government -3.29 (14.86) 10.43 (13.16) -2.49 (18.08)
Public Institution -11.20 (14.73) 9.45 (11.40) -2.42 (15.87)
Foreign Company -13.33 (19.13) 2.59 (18.55) 71.59* (32.87)
Incorporation 5.26 (10.18) 10.44 (7.74) 11.85 (9.12)
Etc 2.24 (20.17) 18.07 (15.23) 11.56 (15.85)
Size of Organization -0.002 (7.71) -9.81* (5.62) -7.86 (7.49)
Length of Service 0.11 (0.14) 0.11 (0.11) 0.11 (0.13)
Career Change 2.83 (10.24) 10.82 (7.43) 1.58 (9.72)
Wage 0.009 (0.02) 0.02 (0.03) 0.10* (0.05)
Full-Time position -4.68 (11.04) 4.38 (7.58) 5.90 (7.95)
Working Hour 0.36 (0.31) -0.04 (0.25) -0.32 (0.32)
Demographic Factors
Gender -20.88* (8.52) -9.77 (6.15) -10.90 (8.28)
Education -1.04 (1.35) -1.94* (1.07) -2.30 (1.56)
Marital Status 3.05 (10.28) 1.13 (8.30) 17.11 (10.66)
Status of Children -2.87 (14.23) -7.97 (12.65) -32.27** (14.48)
Health & Mental Condition
Physical Health -18.76*** (4.60) -6.09* (3.68) -4.08 (4.31)
Subjective Happiness 2.97* (1.62) -2.22* (1.35) -3.08* (1.64)
Job Satisfaction -1.75 (6.03) -12.86** (4.85) -15.51** (5.78)
Personality
Extraversion 16.77* (9.55) 11.16 (7.43) 1.41 (10.09)
Neuroticism 9.79 (8.08) 10.30* (5.69) 3.78 (7.71)
Agreeableness 6.68 (12.16) 15.23* (8.95) -3.36 (12.03)
Conscientiousness -18.82* (10.63) -2.98 (8.25) 11.17 (10.88)
Openness 3.22 (11.34) -5.29 (8.58) 16.23 (10.91)
N(Individual) 322 768 318
N(Observation) 416 1,182 403
F-value 51.83*** 59.18*** 45.71***

within R-square .1022 .0135 .1106
between R-square .1306 .0652 .1085
overall R-square .1042 .0603 .1042
* p < .1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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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임금이 높을수록 재미 추구를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반면에 SNS를 이용한

정보 교류 활동은 직장인들에게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교류를 위한 SNS의 사용시간은 직

장 환경 요인들과는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성별, 교육수준, 기혼여부, 자녀

유무) 역시 SNS의사용시간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를 위해 SNS를 사용하는 직장인들

중남성보다는여성들이 SNS의사용시간이더많았다(b

= -20.88, p < .10). 남성에비해여성들이포괄적으로정

보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위해

SNS를 사용할 경우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결과와어느정도일관된결과라고판단된다[40].

그리고친목및인맥관리를위해 SNS를사용하는직장

인들은교육수준이낮을수록사용시간이증가함을확인

할수있었으며(b = -1.94, p < .10), 자녀가없는직장인

들이 재미를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 = -32.27, p < .05). 즉, 27.7% 정도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직장인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장

인보다친목및인맥관리를위해 SNS를더많이사용하

며, 이는자신들의부족한학력을보완하기위해인맥형

성 및 관리를 위한 행태이거나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의 친목을 위한 행태일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

가 없는 직장인들은 육아의 즐거움을 SNS를 통한 즐거

움으로대체하는것일수도있으며혹은육아로인한시

간적 소모가 없기 때문에 SNS를 여가의 일부로 즐기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건강 및 심리 상태(육체적

건강 수준, 주관적 행복 수준, 직무 만족도) 변수들 역시

SNS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보

교류를 위해 SNS를 하는 직장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록(b = -18.76, p < .01), 그리고주관적행복수준이더

높을수록 SNS 사용시간이더높았다(b = 2.97, p < .10).

즉, 자신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는 SNS를 통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친목 및

인맥 관리를 위해 SNS를 하는 직장인들은 육체적 건강

수준이낮을수록(b = -6.09, p < .10), 주관적행복수준이

낮을수록(b = -2.22, p < .10), 그리고직무만족도가낮을

수록(b = -12.86, p < .05) SNS의 사용시간이 증가하였

다. 이러한결과는낮은직무만족도와행복수준을만회

하기 위해 SNS를 통해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시간

을더많이투자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마찬가지로

재미추구를위해 SNS를하는직장인들역시주관적행

복수준이낮을수록(b = -3.08, p < .10), 그리고직무만족

도 수준이 낮을수록(b = -15.51, p < .05) SNS의 사용시

간이 증가하였다.

성격 요인들(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이 SNS의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SNS의 사용 동기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 교류를 위

해 SNS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외향적인 성격일수록(b

= 16.77, p < .10), 그리고 성실성 수준이 낮을수록 SNS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8.82, p <

.10). 사람들과주눅들지않고적극적인사람일수록정보

교류를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며, 성실성이 낮은 사람

들은 SNS를 통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려는 경향을 가지기에 SNS에 시간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친목 및 인맥 관리

를 위해 SNS를 하는 직장인들은 신경성 수준이 높을수

록(b = 10.30, p < .10), 친화성 수준이 높을수록(b =

15.23, p < .10) SNS 사용시간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즉,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친

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특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라

보인다. 반면에 재미 추구를위해 SNS를 하는 직장인들

의 경우에는 성격적 요인들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는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 SNS의이용동기

를 독립변수로 보지 않고 결과 변수로서 상정하여 여기

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파악하였다. 정보교류, 인

맥 관리, 재미 추구에 따라 직장 관련, 인구통계적, 성격

적 변인들이 SNS 사용시간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SNS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용동기가 주는 영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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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연구들은한차례의설문조사를바탕으

로분석을하였으나, 본연구는반복조사를통해축적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변수들이 SNS 사용

량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상대적으로더신뢰할수있

는결과를보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제공한한국

고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긴 자료의 한계

가있음에도불구하고패널데이터의이용에따른종단면

적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된 횡단면적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연구의실무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

째, 온라인에서의 SNS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

라인의 다양한 변인들이 도출되었다. 즉, 성별, 교육수준

등의인구통계적변인뿐아니라성격, 직장관련요인등

다양한변인들이 SNS 이용패턴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특성

이온라인활동으로연결되는다양한경로들을분석함으

로써 어떻게 두 영역에서의 삶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SNS 사업자들이 향후 이용자들의 프로필을

바탕으로 이용동기 및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용동기에 복수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탐

색되어관련연구의확장을필요로한다. 즉, 몇몇변인들

은두가지이상의동기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육체적 건강수준의

경우건강수준이낮을수록정보교류와친목/인맥관리를

위한 SNS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행복수준이높을수록정보교류의사용시간이증

가하고,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을수록 친목/인맥관리와

재미 추구의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사한 결과로,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친목/인맥관리 및

재미 추구를 위한 SNS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가지이상의동기가사실은중첩될수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단일 목적이 아닌 다

양한 동기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SNS 활동으로 이어

지는지에대해다각적으로조망하는시도들이요구된다.

이를 통해 직장인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방안
본연구가갖는한계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 플랫폼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용하는 SNS가 폐쇄형

인지개방형인지에따라 SNS의이용동기가구분되는것

으로보고되었다[28, 41]. 즉, 가입또는승인절차를통해

네트워크가형성되는폐쇄형 SNS 상에서는지인유대/소

통, 일정공유, 지인의 권유 등이 주된 이용동기인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SNS 상에서는 정

보추구, 오락적동기, 자아표현등의동기가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교육고용

패널의 경우, 사용하는 SNS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 가지

(카페, 블로그, 싸이월드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네

이트커넥트, 카카오스토리, 다음요즘, 기타)로제시하고

있으나, 개방형 또는 폐쇄형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를 임

의로구분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어분석에는

활용되지못하였다. 따라서추후연구에서는 SNS 이용자

가 이용하는 플랫폼 형태를 구분하여 SNS 이용동기가

각기다른형태의행동으로이어지는지를규명하려는시

도가 요구된다[42].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SNS 사용시간을 측정

하기위하여자기보고식응답방법을활용하였는데, 이는

실제 응답자가 사용한 SNS 사용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기보고식 응답을 활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사회

적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의식해실제자신들의

사용시간보다 과소 또는 과대 보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43]. 본연구의조사결과, 청년층근로자들은평균

적으로하루에약 63분을 SNS에활용한다고보고하였지

만, 실제로는이보다더클수도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

원이 2016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의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약 80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4]. 따라서향후에는자기보고식응답방법을활용한주

관적조사뿐아니라, 빅데이터등을활용한객관적사용

량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결정요인을 탐

색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한 가지 주된 이용동기를 선택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

로작용해 SNS를 이용했을수있다. 즉, 한 사람이반드

시정보교류또는재미추구한가지만을목적으로 SNS

를 사용한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조사및분석에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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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 또한, ‘SNS를 사용하는 주된 목

적’을묻는방식으로조사가진행됨에따라, 이용자스스

로주된목적은 ‘정보교류’라고생각하나실제사용량대

부분은 ‘친목/인맥관리’인경우도존재할수있다. 이처럼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된 목적 또는 이용방안과 실제 이

용량/이용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

에서는 SNS 관련 여러 가지 이용동기와 각 이용동기별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이용동기에 따라 청년 직장인

들의 SNS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혔

다. 각각의 이용동기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직장관련, 성

격적요인들이다르게작용하였다. 예를들어, 재미추구

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육아의 즐거움을

SNS를통한즐거움으로대체하거나또는육아에빼앗기

는시간이없기에그시간을 SNS 사용에투입하는것일

수도 있다. 혹은 그 두 개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

한요인들이각각의 SNS 이용동기에따라왜그렇게다

른가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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